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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폭력 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관련 언론 보도와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에 

대한 바람직한 기획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여론을 살

피기 위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기존 사회 통념에 상대적으

로 자유로운 대학생들을 주요 공중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공중 

모두 성폭력 범죄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세부적인 형태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

는 처벌 강도와 수위에 따라 분리된 문제들로 나누어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범죄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근

절 캠페인 기획 방향은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피해자 중심의 인권 교육 강화에 초점

을 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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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 사실들

을 전달했다(손석희, 2018. 1. 29). 이를 계기로 연극, 화, 문단 등 문화 예술계를 비

롯하여 정치계, 언론계, 방송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

발히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0월, 미국 화배우 알리사 라노(Alysssa Milano)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임을 밝히고, 미국 시민인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제안한 미투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Khomami, 2017. 10. 20). 미

투 캠페인은 성범죄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인권 운동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투 캠페인은 성폭력 범죄가 

단순한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을 요구하는 공공 캠페인 활동이기도 하다.

공공 캠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직화 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이끄는 설득과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한다(Rogers & 

Storey, 1987). 나아가 공공 캠페인은 사회 문제와 쟁점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정책 결정과 변화를 이끄는 활동이기도 하다(Weiss & Tschirhart, 1994). 일반적으

로, 공공 캠페인 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를 명확히 인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의지(public will)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이

루어질 때 가능하다(홍종필, 2006).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미투 캠페인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기 전

까지 국내 활동 사례는 미미한 편이었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우리 사회가 미투 캠페인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상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및 법적 보호 장치

가 미비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

하기도 했다(김현경, 2018. 1. 8). 이를 뒷받침하듯, 서지현 검사는 2018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내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법무부 

검찰 조사단을 비롯한 주변의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권남기, 2018.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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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

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응

답자 5400명 중 21.3%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

는데,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

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신고해도 소용없

을 것 같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여성가족부, 201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범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

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6129건

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17). 성

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현 상황에서 미투 캠페인을 통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

제의식을 지니게 한다. 

이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면 히 분석해 보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한 공공 캠페인 기획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된 

성폭력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담론 분석(김은경·이나 , 2015; 김훈순, 2004; 

변혜정, 2004), 설문 조사(박명숙·한인 ·유서구, 2008; 이 란·김경미·최소은, 

2013),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손 준·홍주현, 2018; 손현정·이종

혁, 2012; 최현주, 2009; 홍지아, 2009)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

이 시도하지 않은 연구 방법들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광범위하고 

면 하게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향을 끼치고 또한 

반 하는 관련 뉴스 기사들을 비정형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광범위한 범주의 언론 보

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주요 공중 분석 연구가 미

미한 점을 보완하고 공중 인식에 대한 면 한 고찰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 방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혼합된 분석 방법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 기획 방향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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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 개념

성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력 관계의 불평등과 차별에서 기

인하는 인권 침해 행위다(Jewkes, Sen, & Garcia-Moreno, 2002). 인류의 보편적 가

치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문’ 1조는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

하며, 인간으로 지니는 이성과 양심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8). 국제연합은 성폭력을 인류의 보편적 가

치와 윤리를 위배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3).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성폭력을 심각한 공중 보건과 인권 

침해 문제로 정의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국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성폭력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적시하고 관련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www.mogef.go.kr)를 

통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와 동 상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공공 

기관, 학교, 기업,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가해 행위(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련 기관들에서

는 성폭력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세부 개념들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은 경찰청 공식 블로그(http://polinlove.tistory.com)에서 성폭력 제

반 개념들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간 및 강제 추행 등의 성적 가해 행위로, 성폭력 관련 법

률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 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을 의미하

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며, 직위 등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

감 등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말이나 행동)로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며 가해자에 대

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경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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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정(2004)은 법적인 성폭력 개념 규정이 폭력이 발생하는 근원인 사람과 사람

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인권 침해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성적인(sexual)’ 언행에 

대한 피해 정도에 국한되어 그 의미가 개인적인 협소한 문제로 편협하게 인식된다는 점

을 비판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불평등한 사회 구조적 병폐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에 초점

을 두고 범죄 행위로 규정해야 일상적 가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Fitzgerald, 1996; 

Ha, 2007; Moon, 2009). 한희정과 전해정(2015)은 성희롱 개념과 연관된 최근 6년간

의 국내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개념에 대한 법적, 사회문화적 개념이 축소되

어 매우 가벼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엄격한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는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폭행에 비해 사소한 잘못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폭력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

시키려는 의도가 오히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강력 범죄 행위와 누구나 범

할 수 있는 경미한 실수 정도의 행위로 구분 짓는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비해 경미한 성적 언

출처: 경찰청 공식 블로그(http://polinlove.tistory.com/10265)

그림 1. 성폭력 관련 개념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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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도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은 사회적 또는 물리적 환경이 무질

서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해당 지역 사회가 제대로 운 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인

식이 확산되어 사회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Wilson & Kelling, 

1982). 깨진 유리창 이론은 지역 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변화에 대한 중요

성을 강조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성폭력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폭력 관

련 세부 개념들 중 성희롱을 경미한 실수나 언행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방치되거나 고

착화되는 경우, 성희롱 문제는 결국 성추행으로, 나아가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

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

력 행위)를 의미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성적 언행 정도에 따른 처벌 기준에 초점을 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단

계적 구분 방식은 성폭력 개념을 포괄적 인권 침해 범죄와 연관된 의미보다는 파편화된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인식하게 만든다(변혜정, 2004; 한희정·전해정, 2015). 이는 성

폭력에 대한 개념적 모호함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와 성범죄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3.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정책 

결정이나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향력과 과정에 대

해서는 의제 설정 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통해 살필 수 있다(McComb & 

Shaw, 1972). 1990년대에 제기된 2단계 의제 설정 이론은 언론 보도가 주요 쟁점에 

대한 선정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인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의 

사회적 향력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Ghanem, 1997). 관련 연구들에서, 언론이 보

도한 특정 쟁점에 대한 뉴스 프레임(news frame)은 수용자들에게 현실 인식과 가치 형

성에 향을 준다는 점이 제기되었다(McCombs & Ghanem, 2001). 엔트만(Entman, 

1991)에 의하면, 특정 쟁점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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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식을 형성하게 한다. 즉, 언론 보도는 특정 쟁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 주

된 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김수미(2014)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한국 주류 언론의 보도 행태는 빈곤, 실업,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개별 주체의 병리적 혹은 정서적 문제로 치

환하여 개인적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프레임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성폭력에 대

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언론 보도에 따른 긍정적인 의제 설

정 기능보다는 부정적 향력에 대한 문제를 주로 제기하고 있다. 김은경과 이나

(2015)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선정적인 사건 재현으로 인해 잠재적 피해의 

두려움을 양산하고 가해자 남성은 정상적이지 않은 병리적 존재로, 피해 여성이나 아동

은 유약한 존재로 묘사하여 극단적인 성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했다. 홍지

아(2009)는 성폭력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살인마로, 피해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사

회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재생산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현주(2009)는 여성 대상 범죄 보도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른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훈순(2004)은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모두 여성 관련 범죄 보도에 있어서 상업주의적인 태도와 남성 편향적인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손 준과 홍주현(2018)은 2016년도에 보도된 국내 주요 방송

사들의 성범죄 관련 뉴스 보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보다 남성 가해자에 중

점을 두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체로 균형적인 보도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소수의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거나 1년 이내의 한정된 기간 동안에 나타난 보도 자

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

스 검색 서비스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종합 일간지들의 뉴스 기사들을 광범위하게 수집

하여 비정형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다양한 유형들(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포함하고 이들 개념적 속성들이 사회적으

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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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성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

(Jewkes et al., 2002).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는 본능적이고 개인적인 

성 충동에서 일어나는 병리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조성

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적 병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살피고 있다(박명숙·한인 ·

유서구, 2008; 변혜정 2004; 손현정·이종혁, 2012; 홍지아, 2009; La Fond, 2005). 

박명숙 등(2008)은 성폭력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과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

의했다. 그 연구에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성폭력 행위 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성범죄 신고를 망설이게 하고 적극적 대응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유교적 성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강한 남성상과 약한 여성상이라

는 이분법적 인식이 고착되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개

인적 문제로 인식하여 외부의 도움과 사회적 개입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혜정(2004)은 성폭력에 대한 관습적으로 재생산되는 남성 편향적인 사회

적 인식이 성범죄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인권 보호 및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최근 미투 캠페인 활동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공공 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

화하고 있고,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배

포 및 예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성폭력 근절 캠페인 활동은 사전 예방 교육과 

사후 대응 활동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 활동이 인권 및 양성 평등

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교육 대상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다. 

네이버(www.naver.com)에 성폭력을 검색하는 경우, <그림 2>와 같이 “당신 곁

에 우리가 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사후 대응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연락처

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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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프로그램들이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근절 

캠페인 활동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라

는 이분법적 인식을 부각시키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인식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집단 간 관계 양상에 초점을 두고 집단 간 갈등, 편견, 차별 등이 발생하는 이

유를 설명해 주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 있다(Hogg, 2016; 

Taifel & Turner, 1979). 사회 정체성은 특정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는 개인의 지각

(individual’s knowledge)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의미와 가치

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Taifel, 1972). 개인이 속한 특정 사회 집단 또는 성별, 

연령과 같은 사회 범주에 대해 사회 정체성을 지닐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을 동일시하고 

타 집단을 구분하게 되면서 다양한 집단 간 관계가 발생한다(Turner et. al., 1987). 이

러한 사회 범주화(self-categorization) 과정은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에 우호적인 동화 

편향(assimilation bias)과 타 집단에 적대적인 대조 편향(contrast bias)을 극대화할 

수 있다(Hogg, 2016; Reicher, 1987; Reid, 2012; Turner et. al., 1987). 

성폭력 근절 캠페인이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사회 정체성 이론을 적용시켜 보면 성별 집단 간 갈등과 편견이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기 범주화 과정을 통해 사회 정체성이 공고화될 경우, 

그림 2. 네이버(http://naver.com)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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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우월적 태도로 인해 배타적 차별 행위로 발현할 수 

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과 혐오 현상은 이러한 이

론적 적용의 실제를 보여 준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는 캠페인 활동은 성폭력

이 개별 여성에게만 국한 된 문제로 인식되어 남성이 피해자이거나 동성 간에 이루어지

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키

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페미니즘 또는 젠더 연구에서 논의 되고 있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차성 개념에 따르면,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는 하나의 특

정 권력 관계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젠더 등 다양한 사회

적 권력 관계들의 복잡성 속에서 구성된다. 콜린스(Collins, 2000)는 개인에게 작동하

는 권력 관계들이 ‘지배의 매트릭스(matrix of domination)’를 구성하고 이러한 권력 

관계들의 축들이 복합적으로 교차하고 맞물림에 따라 개인에게 오는 사회적 혜택 또는 

억압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나 (2017)은 교차성 개념을 현재 존속하는 불평등 현

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계화한 관계들 속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모순과 문제들에 대응

해 갈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자 방법론으로 평가했다. 김수미(2018)는 젠더 불평등에 

따른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간의 이항 대립적인 혐오와 적대 현상을 극복하고 연대와 

공감의 정치적 과정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교차성 개념

에서 찾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교차성 개념은 사회적 권력 관계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견하는 접근 방식이며, 특히 사회적 억압과 차별 속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를 둔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비판한다(이나 , 2017; Collins, 2000). 이러한 측면에서 교차성 연구들은 기존에 구

축된 지배적인 당위나 담론에서 벗어나 개별 주체들의 경험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백미숙·이종숙, 2011; 이나 , 2017). 

교차성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차이에 따른 남성과 여성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근절시켜 나가는 방향성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

서 다양한 지배 시스템들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불평등한 관계들에 집

중하고 이에 대응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체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차성 관점에서 성폭력과 연관된 주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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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성폭력 피해 주체들의 인식을 면 히 살펴 사

회적 대응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5. 연구문제

이 연구는 최근 주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 관련 범죄들(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심도 깊게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위한 바람직한 기획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 형성에 주된 향을 끼치

는 언론 보도에 주목하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최근 성폭력 관련 문

제들에 대한 주요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의미 연결망 분

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언론 보도에 내재된 상징들 또는 개념들의 의

미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

식 및 뉴스 메시지 구조를 파악해 본다. 이와 연관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폭력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ᐨ1: 성폭력 제반 개념들(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구분하여 보도하는가?

 연구문제 1ᐨ2: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나타내는가? 

또한, 관련 공중의 입장에서 성폭력 제반 개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지

에 대해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 방법으로 면 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성폭

력 관련 주요 공중들 중에 대학생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선행 연구

에서 제기된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인식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래 세대고, 최근 성

폭력 문제가 대학 내에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연

구는 대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대

학생들이 성폭력 제반 개념들(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지

를 질적 방법을 통해 면 히 고찰해 본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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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은 성폭력 제반 개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ᐨ1: 성희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연구문제 2ᐨ2: 성추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연구문제 2ᐨ3: 성폭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구조와 관련 공중들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성폭력 개념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고 성폭력

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근절 공공 캠

페인 기획 방향을 탐지해 본다.

6. 연구 방법

1)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한 언론 분석

여론 형성과 쟁점화 과정에 주된 향을 끼치는 언론 보도 내용들에 대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과 뉴스 메시지 구조를 살펴본다. 의

미 연결망 분석은 대용량의 뉴스 기사나 문서들에 내재된 상징들 또는 개념들 간의 의

미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Monge & Contractor, 2003; 

Monge & Eisenberg, 1987). 특히, 기존 논의가 부족한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담론 등

에 대한 현황을 탐색하기에 효과적이다(이은선·임연수, 2012). 

최근 성폭력 관련 뉴스 기사들은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뉴스 검색 키워드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세부 개념들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집하 고, 각 키워드는 뉴스 기사 제목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검색 대상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합 일간지들(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

보, 한겨레, 한국일보)로, 검색 가능한 모든 기사를 수집하 다. 수집된 뉴스 기사는 네

이버에서 최근 기사 검색이 제공되는 2010년 6월부터 미투 캠페인 이전인 2017년 8월

까지의 기간 동안 성폭력 범죄를 다룬 기사들이었다. 검색 기간을 미투 캠페인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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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다룬 이유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존 언론 보도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

구 의도에서 기인한다. 수집된 뉴스 기사 제목들은 성폭력 관련 991건, 성폭행 2775건, 

성추행 2245건, 성희롱 1011건이었다. 각 키워드별 수집된 전체 기사 제목들에 대해 

현대 문어 말뭉치 용례 검색기인 ‘글잡이 II’를 사용한 빈도 분석을 통해 주요 핵심 단어

들을 선별했다(이은선·임연수, 2012). 출현 빈도 5% 이상인 주요 핵심 단어들에 대해 

사회 연결망 분석 도구인 UCInet VI(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를 사용하

여 각 키워드별 전체 기사 제목들의 구조를 파악했다.

2) 질적 방법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식 분석

성폭력 제반 문제들을 공중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탐색하기 위해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사건 등으로 성폭력 문제에 민감한 대학생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

정하 다.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정의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무엇인가?”에 대

한 사전 연구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귀납법으로 현상을 탐색하는 질적 방법을 선택했

다. 질적 방법은 일상에서 실현되는 복잡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 대상자들이 

사회 현상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다(Marshall & 

Rossman, 1995; Rubin & Rubin, 1995).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복합성을 이해하는 과정

에서 상황, 사람들, 상호작용, 사건,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Patton, 

1980, 2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

료를 수집했다. 심층 면접은 깊이 있고 개방성 묘사를 얻는 데 적합하며(Patton, 1987) 

면접자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화를 이끌지만 피면접자가 어떻게 대답을 구성하고 의

미를 형성하는지 존중해 준다(Marshall & Rossman, 1999). 이러한 심층 면접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 대상자의 경험과 생각을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원자 표집을 사용하여 섭외했다. 2017년 5월부터 2017년 6월

까지 충청권의 H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섭

외는 학부 건물에 연구 참여 공지를 부착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학생들

에게는 소액의 사례비가 주어졌다. 학생들의 나이는 20∼24세로 이루어졌고 연구 주제

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여학생 그룹과 남학생 그룹을 분리하여 진행했다. 여학생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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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이 4팀으로 구성되어 참여했고, 남학생은 총 18명이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참

여했다. 연구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남학생 인터뷰는 남성 연구자가, 여학생 인터

뷰는 여성 연구자가 각각 진행했다. 

모든 인터뷰는 40∼60분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 50분이었다. 반구조적 개방식 질

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질문지 문항은 참여자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희롱, 성추

행, 성폭행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모든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 후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완료 후 녹음 된 내용은 근거 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전사 후 분석되었다. 코빈과 스트라우스(Corbin & Strauss, 2008)에 의해 개발되고 발

전된 근거 이론 방법은 자료를 사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론화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연속 비교(constant compar-

ison) 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코빈과 스타라우스가 권장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주제 및 용어들을 포착하여 현상을 유형화하고 분석하

다(Corbin & Strauss, 2008; Strauss & Corbin, 1990; Glaser & Strauss, 1967). 또

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연구자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메모를 적고 교환했

다. 연구자 각각의 소그룹 인터뷰를 마친 후 인터뷰와 관련되어 토론을 하 으며 참여

자들의 반응, 비언어적인 표현, 인터뷰 과정 등에 대하여도 논의함으로써 연구 결과 분

석의 신뢰도를 높 다(Corbin & Strauss, 2008; Denzin, 1989; Denzin & Lincoln, 

2003; Geertz, 1973; Miles & Huberman, 1994; Rubin & Rubin, 2005).

7. 언론 분석 결과

1) 빈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수집된 뉴스 기사 제목들에 대한 단어 빈도 분석 결과, 각 키워드별(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된 주요 단어들은 <표 1>과 같다.

성폭력 관련 뉴스 기사 제목에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피해(201회)’, ‘아동(106



151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기획을 위한 방향성 모색

성폭력 빈도 성폭행 빈도 성추행 빈도 성희롱 빈도

피해 201 성폭행범 328 교수 215 발언 76

아동 106 혐의 262 교사 203 서울 72

범죄 101 여성 236 혐의 197 교수 68

피해자 92 집 229 의혹 172 여성 62

법 73 피해 205 서울 159 직원 61

장애 60 경찰 173 학생 146 교육 61

여성 58 징역 165 경찰 142 교사 54

학교 58 초등 136 법 113 징계 50

장애인 55 법 127 구속 111 법 49

예방 50 女 124 피해 108 女 48

대책 48 집단 123 女 108 논란 47

지원 42 사건 119 제자 108 예방 47

처벌 41 또 118 의대 105 직장 45

서울 38 장애 117 서울대 102 의혹 44

경찰 33 살해 111 집 93 피해 43

교육 31 딸 109 직원 92 의원 43

사건 30 아동 105 여성 90 검사 40

근절 29 구속 98 학교 90 파문 39

전담 28 피해자 90 의대생 90 학생 36

도가니 26 학생 82 초등 87 폭언 34

가해 25 미성년 77 논란 83 간부 33

교사 24 미군 76 검사 79 서울시 32

집 23 술 71 또 76 대학 31

은폐 23 전자 71 조사 73 여직원 30

가해자 22 男 71 상습 73 경찰 29

수사 21 선고 71 성추행범 73 서울대 27

사회 21 여중 68 고대 70 상습 26

청소년 21 의원 68 징계 65 해임 26

보호 20 여고생 67 징역 64 센터 25

표 1. 단어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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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범죄(101회)’, ‘피해자(92회)’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관련한 주요 단어들은 ‘성

폭행범(328회)’, ‘혐의(262회)’, ‘여성(236회)’, ‘집(229회)’, ‘피해(205회)’ 순이고, 성추

행 관련해서는 ‘교수(215회)’, ‘교사(203회)’, ‘혐의(197회)’, ‘의혹(172회)’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관련 기사에서는 ‘발언(76회)’, ‘서울(72회)’, ‘교수(68회)’, ‘여성(62

회)’, ‘직원(61회)’ 순으로 분석되었다. 

빈도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된 단어는 ‘여성’, ‘법’, ‘경찰’ 등으로 나타났

다. 성폭력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인 ‘피해’는 성폭행, 성추행 관련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했고, 단어 ‘아동’은 성폭행에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기

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된 단어인 ‘범죄’는 ‘성폭행범’, ‘성추행범’ 등과 연관해서 

살필 수 있었다. 성폭력 처벌과 연관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성폭행 기사에서는 ‘징역’, 

‘구속’ 등의 단어들이 있었고, 성추행에서는 ‘구속’, ‘징역’, ‘징계’ 등이, 성희롱에서는 ‘징

계’, ‘해임’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단어인 ‘교수’, ‘교사’, ‘논란’, ‘의혹’ 등은 성추행 및 

성희롱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각 키워드별(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뉴스 기사 제목들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전체 단어 수 대비 5% 이상 출현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전체 

메시지 구조를 파악했다.

우선, 성폭력 관련 기사 제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3>에서 단어를 상징하는 도형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해당 단어

가 다른 단어들과 상대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두 단어들을 

연결하는 선이 두껍고 가까울수록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림 3>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는 주로 아동, 여성,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활

동과 성범죄 대처를 위한 처벌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성폭행 관련 기사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성폭행에 대한 언론 보도

는 주로 성폭행범이 저지른 범죄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 피해 대상자인 여성,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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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살해, 살인 등의 강력 범죄

와 징역 등의 법적 처벌 등이 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그림 4. 성폭행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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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나타난 성추행 관련 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다루고 있다. 성추

행은 교수와 교사 등이 주요 가해자로, 제자 또는 학생이 주요 피해자인 경우가 주로 보

도되었다.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에 대한 법적 구속이나 징역 등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림 6>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희롱 관련 언론 보도는 주로 서울 지

역이 자주 등장하며, 교수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행하는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논란과 파문을 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살필 수 있다. 또한 직장이나 공공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의혹과 징계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림 7>은 성폭력 제반 개념들에 대한 관계 구조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결 관계가 형성된다. 가령,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 뉴스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법, 경찰 등의 단어들은 4개

의 개념들을 모두 연결시킨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고 자주 사용될

수록 개념들 간 연결선은 두껍게 표현된다.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

낸다. <그림 7>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기사들 간의 연결선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성추행에 대한 관련 뉴스들이 상대

그림 5.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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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통적인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추행과 성폭행 관련 언론 

보도 내용도 유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살필 수 있다. 반면, 성희롱과 성폭

행 뉴스 간의 연관성은 연결선이 가장 가늘게 나타나고 있듯이 상대적으로 가장 미미한 

그림 6. 성희롱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결과

그림 7.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른 성폭력 제반 개념 간 관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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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살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은 <그림 7>에

서 나타난 것처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개념들과 상대적으로 가는 연결선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개별 사건 

보도와 유사성이 적음을 나타낸다.

8. 공중 분석 결과

1) 대학생들은 성희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1) 성희롱은 언어적, 시선적 폭력

성희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언

어’로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놀리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했다. 성희롱의 대상은 주로 외

모, 몸매와 같은 것이며 내용의 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했다.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성희롱은 ‘말’

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 지만 인터뷰가 더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불편한 시선’ 또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추가했다.

진짜 아직까지 기억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학원을 다녔는데……, 안 좋은 기억이긴 한

데, 그 이후로는 더 안 갔어요. 그때 한 남자애가, 저를 보고, 쟤 다리 진∼짜 하얗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막, 별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유심히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더럽다고 느껴져서……. (여학생) 

성희롱에 있어서 내용의 강도에 관한 얘기도 논의되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

견이 분분했다. 어떤 학생들은 시선이나 언어가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하 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몇 명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한 부분은 성희롱은 주로 언어로 

가해지는 성적인 폭력이라는 것이었다. 

심층 면접 결과 남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남학생들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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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남성 참여자들은 자신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이성

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 고 혹시나 본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렇듯 남성

들에게는 성희롱의 유형에 있어 의도적, 비의도적 경우로 나뉠 수 있다고 했다.

심층 면접 결과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으

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지만, 동성이 

동성에게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불쾌함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여성이 여성에게 ‘너무 예쁘다’, ‘다리가 

얇다’ 등 외모에 대해 코멘트를 할 때나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외모 평가는 사회적

으로 성희롱이라고 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

다. 이러한 예외 상황은 상대가 연예인 등 공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즉, 연예인들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화에 언급이 될 

것을 감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하여 외모나 몸매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다. 

(2) 성희롱은 일상적

성희롱이 언어와 시선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따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터뷰 중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

의 경험을 얘기하 고 어떤 학생은 거의 매일, 또 어떤 학생들은 한 달에도 여러 차례 그

런 성희롱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여학생들은 성희롱을 이야기하면서 성희롱의 일반

화, 빈번함, 잠재적 가해자들의 민감한 반응 등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 등을 강조했다. 

한번은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힐끔힐끔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시

선을 고정하고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여학생)

여학생들은 공공장소 특히 지하철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치마를 입으면 가

방으로 뒤를 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뒤에 있는 남성들에게서 “안 보니까 걱정 마” 혹

은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는 등의 우롱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은 

더 조심하기 위해 신경을 쓴 것뿐인데 상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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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할 때 당황스럽다고 호소하며 성희롱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여학생들은 성희롱에 있어서 자신이 일상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자신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

상 주의한다고 했다. 

진짜 그런 기사 뜰 때마다, 만약 그게 내 동생이나,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

주 생각을 해요. (남학생) 

평상시에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행동을 더 조심하게 돼서 좀 더 생각

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학생) 

학교에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 카카오톡을 항상 켜 놓는데 혹시 컴퓨터 사용 후 로그아

웃을 하지 않고 나와서 자신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공개가 될까 늘 걱정이 돼요. 

카카오톡을 항상 켜놓는데, 혹시 켜놓고 왔나?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누구와도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해요. 누가 혹시, 내꺼 볼까……. 혹시 카카

오톡 켜놓고 왔나……. (남학생)

이렇듯 성희롱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도 행여나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

는 내용이 혹시 있지는 않나, 또 그러한 내용이 타인에 의해 노출이 될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인터뷰 결과 거의 모든 남학생들은 자신이 가해자가 될까 걱정이 된다고 하 지

만 여학생들 중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가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다

고 했고, 반대로 남학생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고 했다. 

(3)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관대한 분위기, 여자 가해자는 쉽게 용서

심층 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성희롱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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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야한 농담을 하는 선배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이 

야한 농담을 했을 때 주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다

고 하며, 남성들끼리도 불편하지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분위

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지속되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학교에서는 ‘성드립’이 친해지는, 살짝, 하나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먹서먹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누가 그런 애기를 하면 분위기도 풀리고 서로 친해지

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남학생)

남학생들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있어 남녀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여자들도 막 드라마에서 남자 벗은 거 오늘 봤냐, 

복근 쩐다.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오늘 그거 봤냐, 엄청 허리가 잘록하다 이거 하고 똑같은 

건데, 너무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은 섹시하다는 거고,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는 성희

롱이라고 하는 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남학생) 

확실한 건, 여자가 야한 농담을 했을 때 실패하는 부분은 거의 못 봤어요. 무조건 분위기가 

핫해져요. 여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확률 상 남자가 모텔 이런 썰을 푸는 거랑 여자

가 푸는 거랑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 다르죠. (남학생)

남학생들은 여자들이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에는 쉽게 용서가 되고 

심지어 ‘걸크러시’라고 하며 오히려 그 여성을 더 멋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런 반응의 차이는 남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4) 성희롱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언론

참여자들은 성폭행과 못지않게 성희롱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언론에서 성희롱을 너무 ‘빈번하게 일어

난다는 식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심각한 현상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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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다소 감

정을 실어 이야기하 고. 댓글마저도 그렇게 달린다고 덧붙 다. 언론에서 성희롱 내

용의 기사를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댓글도 비슷한 뉘앙스의 글이 주를 이룬다고 했다.

댓글도 보면 ‘어딜 가나 다 그렇다’, ‘걸리면 운이 없었을 뿐’이다 등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성희롱도 심각하게 다뤄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바뀔 

것 같아요. (여학생) 

(5) 성희롱도 엄중히 처벌 내려야 

심층 면접 결과, 성희롱의 성범죄 여부는 의견이 분분했다. 성희롱은, 성폭행이나 성추

행보다 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희롱을 행사했다고 해서 범죄자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몇 몇 학생들은 성희롱도 범죄라

고 생각한다고 하며 성희롱은 언어, 시선으로 행사하는 행위이지만 상대가 느끼는 상

처, 모욕감 등은 개인의 차이가 있고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성희롱의 

강도와 별도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몇몇 남학생들 또한 성

추행,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희롱 가해자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 고 성희롱도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형에 있어서는 벌금형, 오랜 교육 시간, 사회생활에 제약, 최대 

10년 징역 등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 처벌에 있

어서는 경우에 따라 의도적이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성추행이나 성폭

행에 비해 조금은 덜 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성희롱과 관련된 대다수의 글이 단톡방,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근거가 남아 처벌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성희롱도 처벌을 엄중히 할 경우 더

한 경우의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성희롱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근절을 목적으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도 반복되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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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들은 성추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1) 성추행 정의: 신체 접촉, 몰카, 권력 관계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성추행을 신체 접촉, 즉 물리적인 접촉과 관련된 성적인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쓱 만지는 것’, ‘기분 나쁜 만짐’ 등을 성추행의 일종이라고 하며 

주로 출퇴근 등 쉽게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여학

생들은 성추행을 설명할 때 버스, 지하철, 술자리, 화장실 등 특정 시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 반면, 남학생들은 의도성이 있는 행위, 권력 관계에서 이

루어지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차이를 보 다. 이런 차이는 직간접적인 경험담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자신과 친구들이 성추행 당했던 경험을 비춰 보며 

이야기를 풀어 나간 반면, 남학생들은 군대에서 들었던 이야기 혹은 언론에서 들은 이

야기에 빗대어 성추행은 의도적으로 하되 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하는 행위

라고 규정했다. 

성추행은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만지긴 하는

데…… 막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막, 슬쩍 슬쩍……. (여학생)

성희롱은 어찌 보면 가해자가 인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성추행은 가해자가 인식을 하고 있

어도 행해질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

는 사장이니까. 문제가 될 것을 의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는……. (남학생)

반면, 여학생 참여자들은 신체 접촉과 더불어 몰래카메라 역시 성추행의 일종이라

고 분류하며 물리적일 경우가 많지만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성추행이라고 규정하며 성희롱은 따질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성추행은 근거가 

있어 따질 수 있는 경우라고 했다. 

(2) 성추행의 일상화 

참여자들 중 특히 여학생들은 성추행도 보편화되어 있다며 학교의 술자리에서 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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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했다. 

술자리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배나 아니면 남자 동기들이 그냥 스치듯 만지는? 

그럼 ‘아 이게 뭐지?’ 하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할 때도 많고 근데 왠지 기분은 나쁘고. 주로 

술자리에서 흔히 일어나요. (여학생) 

저는 술자리에서, 선배니까 술을 먹고, 만졌을 때, 이게 처음에 만지면 실수인가? 이런 생각

을 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아!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

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당해 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죠. (여학생)

몰래카메라에 있어서도 여학생들은 얼마나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 다. 자신이 직접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은 없었지만, 모두 몰래카메라의 보편화

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항상 조심한다고 했다. 

저는 화장실에 갈 때도, 나사가 들어가는 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들어서 화장실 갈 때

마다 한 번씩 다 살펴보고 일을 봐요. (여학생) 

한번은 어느 콘서트를 갔는데 거기서 누가 어떤 여자를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뭐하는 거냐고 막 따졌어요. (여학생)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은 성추행을 당한 다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가 많다는 얘기를 했다. 학생들은 때로는 자책하기도 한다며 성추행을 당하면 너무 화

가 나는데 주로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화를 진정시킨다고 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말했어야 했나? 아니면 내가 어

떻게 대처를 했었어야 됐나? 자꾸 생각이 나요……. (여학생)

성추행에 있어서도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주로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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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항상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조

심한다고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남학생들

의 경우에는 주로 군대에서 성추행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선임이 후임에게 성추행

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동성끼리의 성추행은 성추행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들이 둔한 면이 있어서 불쾌감을 느끼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달리 자신이 성추행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주로 안 한다며 군대에

서 선임에게 성추행당한 얘기를 들어도 자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3) 성추행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인터뷰 결과 대학생들은 성추행이 대학교 문화에서 가벼운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을 지적했다. 

처음 오티 왔을 때 형들끼리 그런 식으로 러브샷이든, 쇄골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충격적이

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학교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 가고 나중에는 무뎌지는 느낌이 있긴 하죠. (남학생) 

처음에는, 아 저거를 누가 저런 식으로 하나 하다가 슬슬 많이 겪으니까 이제 뭐 저 정도쯤

이야 이런 식의 생각이 생기고……. (남학생)

남학생들은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여성이 남

성에게 했을 경우에는 쉽게 용서가 된다고 하며 이는 차별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만 해도 알바할 때 술 먹으러 가는 여자들이 장난으로 제 몸을 만지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뭐 남자니까 만져도 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는데, 만약에 

남자가 단체로 와서 여자 알바생을 만지고 갔으면 바로 경찰이 왔을 일인데……. (남학생)

제가 고등학생 때 여자애들이랑 막 친하게 놀다 보니까 막 와서 엉덩이 만지고 그랬는데, 싫

다고 얘기를 하고, 뭐 장난이지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너희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 그

럼 신고해∼ 신고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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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남학생들은 자신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해도 상대가 농담으로 하면 자신도 분

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농담으로 응대한다고 하며 여성들이 남성들을 성추행할 경우

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오히려 문제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남성이 

성추행을 당할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을 쉽게 용서해 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은 역차별

이지만 남성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성보

다는 더 크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서 큰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다. 

(4) 성추행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교 문화의 영향

참여자들은 성추행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주로 

남성인 가해자들을 너무 쉽게 용서하거나 가해자의 배경을 미화하여 보도하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이는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기성세대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며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마저

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당연히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여자

들마저도 피해받은 여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학생)

가끔 제 여자 친구들도 그래요. 한번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친구

들마저도 “네가 그렇게 좀 입었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너무 황당했어요. 나는 단지 예쁘

게 입으려고……, 나의 만족을 위해 입은 건데……. 심지어 여자들한테도 자신이 원인제공

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어 남성한테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정말 화가 났어요. (여학생) 

이러한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사회적 분위기에는 남학생들도 동의하 지만 다소 

다른 생각을 내비쳤다.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여자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 문제가 남

자에게 이뤄졌을 때는 심하지 않고 여자에게 일어났을 때는 강하게 반응이 오는 거 같아요.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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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가부장적인 데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성을 약하게 보는 게, 어디를 가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것이, “어디서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

성을 약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행동이나 언어, 물리적인 힘

에 있어서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다고 봐요. (남학생)

이처럼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강한 남성이 약한 여성, 즉 약자를 괴롭히면 

문제가 된다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고 이런 생각에는 유교 사상이 큰 몫을 하 다

고 했다. 이렇듯 성추행에 대한 반응은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주된 가해

자인 남성들에게 너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거부 반응이 있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여

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들을 과소평가하

는 경향이 생겨 더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5) 언론의 보도 경향이 2차 피해로 이어져

여학생들은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를 볼 때 분노가 치 어 오를 때가 있다고 하며 간혹 

기사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라는 뉘앙스가 있는 보도를 한다고 했다. 가령 

피해자의 인상착의나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

를 강조할 때 화가 난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과 관련되어서 주로 가해자가 되는 남성들

을 보호하는 글도 때때로 본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근면 성실한 사람’이며 ‘그

럴 사람이 아닌데’ 혹은 ‘명문 대학에 다니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래는 그런 일을 저지

를 사람이 아니나 ‘술에 너무 취해서’ 또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했다는 등의 얘기로 피

해자를 감싸는 기사가 나올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마셔서’ 등의 스토리텔링

을 통해 정당화시키고 당위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학생)

이처럼 여학생들은 성추행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원인 제공자로 처벌을 하고 신상을 보고해야 하는 가해

자는 오히려 보호하는 것을 볼 때 화가 난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 제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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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자극적이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며 성추행과 같

은 기사를 보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기자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로 기사 헤드라인이 ‘20대 여성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등 자극적으로 뽑는 것 같아요. 정작 

가해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기사 제목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학생)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에서 또 여성들의 분노를 사는 부분은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

에 간혹 그림이 같이 실릴 때가 있는데 그림에 항상 피해자, 곧 여성은 약자로 처리가 되

어 남성의 뒤에서 넘어진 모습 혹은 길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자세로 그려져 있

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야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다

고 했다. 반면, 남성은 강자의 모습으로 주로 검은 색 실루엣으로 처리가 되어 여성의 

앞에 그려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힘의 불균형과 불공평이 그림에서도 표

현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은 항상 약자이며 피해를 입는 대상이고 

남성은 강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도 무관한 대상으로 비춰지면서 독자들에게 사회

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의해 버린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

해서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 

몇 명의 여학생들은 이러한 언론의 성차별과 관련된 보도 내용 및 표현 방식이 오

히려 2차 피해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고 하며 여성에 대하여 너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될 

때 피해자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 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언론에서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잘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밝히고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

로 성추행을 퇴치할 수 있을지, 성추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면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대학생들은 성폭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1) 성폭행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 범죄

심층 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성폭행은 ‘강간, 강제 감금, 직접적이고 원치 않은 성관계’라

고 규정하며 성폭행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일’, ‘큰일’,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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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희롱과 성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이라고 했다. 성폭행을 성립하는 조건으로는 

‘강압적’인 부분과 성폭력 시 상대가 이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자들

은 또한 성폭행에는 성관계뿐 아니라 성관계 미수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성폭행에 대하여 얘기가 시작되자 여학생들의 경우 분위기가 진지해지고 대화 수

가 더 줄어들었다.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주로 성폭행의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며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

런 차별은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당했다면 얘기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면 같

이 화내고, 욕하고, 짜증을 낼 수는 있지만 성폭행을 당하면 두렵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여학생)

참여 학생들은 성폭행도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마찬가지고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

고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고 하며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닌 사이코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성희롱, 성추행은 일반 사람도 저지를 수 있을 법

한 행위인데 성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며 성폭행은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모두 성폭행은 범죄라고 규정하 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

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 범행의 처벌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제안을 했다. 어떤 

학생은 가해자들에게 무기 징역에 가까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물리적, 화학적 거세, 혹은 전자 발찌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성폭행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또한 궁극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 사회

의 성에 대한 억압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 교육 대상의 학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제안이 남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왔다. 또한 무엇보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고 

신고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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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인한테 들은 건데, 학교 안에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뭐 상담센터나 아니

면 피해센터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장기간 계속 출석해야 하면서 자기가 당

한 일을 계속 서술해야 하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지쳐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확실한 보호도 필요하지 않나……. (남학생)

(2) 2차 피해를 돋우는 언론의 프레이밍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언론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기사에서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피

해자를 더 드러내는 내용이 많다고 하면서 2차 피해의 우려를 언급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나 의상 착의가 묘사될 경우가 있는 반면, 정작 가해자의 이름이나 나이는 밝혀지

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다. 또한 성추행과 관련된 기사와 마찬가지로 사진/그림 등에 남

성을 실루엣으로 여성을 칼라로 그릴 때가 많아 여성에 더 시선이 가게끔 처리하는 것

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자들은 주로 언론에서 데이트 성폭행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고 하며 사람들이 

연인 사이라고 하면 구타나 성폭행이 정당화된다고 내비쳐지는 경우 또한 부당하다고 

했다. 연관되어 근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위 말하는 골뱅이 스토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데이트 성폭행이 미화되고 무용담처럼 묘사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성폭행의 피해자가 된 여성이 원인을 제공

한 것으로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간혹 언론에서 ‘남성은 성욕이 더 많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둥’의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 여성이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원치 않은 경

우는 무엇이 되었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학생)

9. 논의

이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와 공중 인식을 심도 깊게 고찰하여 사회적 대응 방

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들을 바탕으로, 성폭력 

근절 캠페인 기획 방향을 탐색하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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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접근 방식

(1)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구분하여 보도

이 연구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 형성에 향을 주는 

언론 보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는 성희롱, 성추

행, 성폭행에 대한 사건 내용을 구분하여 보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폭력에 대한 언

론 보도는 주로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항

이었다. 세부적으로, 성폭행에 대한 기사들은 주로 여성, 아동,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폭행범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들과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다. 성추행 보도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다루고 있으며, 교수와 교사 등

이 주요 가해자로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에 대한 언론 보도는 학교나 직장

에서 행하는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논란과 의혹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림 7>에서 제시한 성폭력 제반 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의 유사성이 높고, 또한 성추행과 성폭행 관련 기사 내용이 유사함을 나

타냈다. 반면, 성희롱과 성폭력 간의 유사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도 분석 결

과를 참조하면, 성폭행과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

은 피해, 구속, 징역 등이었고,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보도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수, 교

사, 논란, 의혹, 징계 등이었다. 즉, 성폭행과 성희롱 관련 보도 내용들은 확연히 구분되

는 특성을 나타낸 반면, 성추행 관련 뉴스는 성폭행과 성희롱 관련 뉴스 내용 모두와 유

사한 특성을 보 다. 이는 성폭력 관련 사건들에 대해 언론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을 강력범죄에서 경범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보도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또한 포괄적 개념인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뉴스 내용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식은 인권 침해와 연관된 포괄적 개념 중심이 아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별도 사건이나 문제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드러내 준다. 

(2) 여성 피해자 묘사 중심의 사건 보도 경향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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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은 여성, 법, 경찰 등으로, 여성을 대

상으로 한 범죄행위임을 적시하고 있다. 여성 피해자를 언급하는 방식은 ‘女, 여학생, 

여직원, 여중, 여고생, 딸’ 등으로 나타났다. 사실, 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

로 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여성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구

체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언론 보도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에서는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피해자 묘사 중심의 뉴스 기사가 주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문제 해결이 아닌 선

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경향을 드러내 보인다.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수, 교사, 

의대생, 성폭행범, 성추행범, 男’ 등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성범죄자, 또는 일반 남성으

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나 묘사

보다는 여성 피해자 중심의 언론 보도 행태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언론이 

재생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대학생들의 인식

(1)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구분

대학생들이 성폭력 관련 개념들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의미

를 부여하고 어떻게 구분 짓는지 알기 위해 소그룹 인터뷰를 진행하 고, 그 내용을 근

거 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성폭행은 성희

롱, 성추행과는 다른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성희롱은 언

어, 성추행은 신체 접촉, 성폭행은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성관계 및 미수라고 정의하

다. 특히, 성폭행은 범죄로 분류하며 죄의 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있어

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구형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벌보다는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세세한 구분은 참여자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개

념을 정의하고 언행의 유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상당했다. 이는 공통적인 

경험을 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개별적 의미와 차이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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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참여 남학생들은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들도 어렸을 때 

성에 대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로 동 상이나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간접적

으로 이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며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서 실시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제기했다. 성교육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해야 하며 연령대와 상관없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교

육을 통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폭력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참여자들은 캠페인도 제안했다. 가령 

캠페인을 통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정확이 무엇이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

식시키는 캠페인이라든지, 성 인식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캠페인 등을 어린 아이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근절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참여자들은 언론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

행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주로 보도 내용 및 표현 방법에 있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러한 점이 2차 피해를 양산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언론이 성희

롱, 성추행, 성폭행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은 내용을 반드시 보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한 뒤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폭력 근절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

며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향력을 특히 강조했다.

(2) 성별 인식의 차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여학

생들과 남학생들의 입장 차이 다. 여학생들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있어 가해자

들은 주로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들이며 자신들도 어느 정도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여학생들은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 가지 개념들을 논하 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감

정 이입이 됐고 성폭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또한 기존에 언론

을 통해 들었던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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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감정 이입을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 및 가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교 사상 때문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는 것보다 남성을, 가해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싸는 식의 언론을 우려했다.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약하고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울분을 토했다.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 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성들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은 물리적으로 강하고 또 사

회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성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다. 여성을 약자로 보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여성

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쉽게 용서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초점이 상이

하 으나 공통적으로는 남녀 모두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특히 

“남자는 왜이래?” 혹은 “여자는 왜 이래?”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성향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서로 잘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서

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부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되어 넘겨짚었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오해는 상당 부분 유교 문화

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약자, 남성은 사회적으로 강자라는 인식으로 인

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

는 이분법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보호의 대상, 남성은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눠졌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폭력과 성 불평등 인식은 보편적인 사회의 태도, 가치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통제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이 란 외, 2013; 박명숙 

외, 2008; 변혜정 2004; 홍지아, 2009). 

3) 종합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행태와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성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찰하 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언론과 공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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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문제들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인권 침해 범죄 행위와 연관된 포

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부 개념들 중심으로 나누고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처벌 수준에 따라 성폭행은 강력 범죄로, 성추행은 경범죄로, 성희롱은 

경미한 실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언론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

행 사건 보도들과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중들이 성폭력 

문제를 포괄적인 인권 침해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처벌 강도와 수위에 따른 단

계적이고 분리된 문제들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경향은 성폭력 문제에 대

한 개념적 혼동과 모호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적용을 통해 

살펴보면,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이 저하되고, 도덕적 해

이로 인한 성범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이 연구는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기획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캠페인

은 우선적으로 성폭력이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라는 핵심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성폭력 범죄 유형이나 법적인 처벌 수위에 따른 형식적이고 구분되어진 논의

를 지양하고,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 통념이나 사회 관행적인 폐단으로 

인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부당한 성폭력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

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폭력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과 관련 공중 모두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보도는 주로 여성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피해자 보호나 문제 해결 방안과는 무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건 중심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생 참여자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성별 간 차이에 바탕을 둔 차별적 시각이 팽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성

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남성은 조심해야 할 잠재적 범죄자, 여성은 보호해야 할 잠재

적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

우나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등에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며, 성폭력이 여

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 정체성 이론을 적용해

서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인식이 공고화되는 경우, 집단 간 편견과 혐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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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둔 극단적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남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 현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의 기획 방향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캠

페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별 차이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

간 존중의 가치와 상호 이해 증진에 바탕을 둔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

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선정적 사건 보도 행태에서 벗어나 피해자 인권 보

호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차성 개념을 적용해 보

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는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여론 형성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 매체와 기존 사회적 관습에 상대적

으로 자유로운 대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점은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트위터(Twitter) 등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나는 성폭력에 대한 양상

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중심으로 성폭력 현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 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

며, 향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심층 탐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근절 캠페인의 기획 방향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 공동체의 화합과 안정을 파괴하는 명백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회복을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나

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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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focus on sexual violence and suggests ways 
in which more effective sexual violence prevention public campaign can be delivered. 
For this objective, media coverage of 13 major Korean news outlets were examined b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By focusing on how news have covered issues 
concerning sexual violence from 2010∼2017, we sought to examine key terms, 
concepts, ways in which news have framed topics related to sexual harrassment, 
sexual assault and sexual violence. In addition, by examining how 34 college students 
make meaning of sexual violence we sought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media as well 
as how college students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sexual harrassment, 
sexual assaults and sexual violence. The results of media coverage indicate that the 
media differentiates between the 3 terms and women, law, police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terms-indicating all 3 terms are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revealed that participants understood 3 terms to 
be different, moreover, they suggested society’s high tolerance on sexual harrassment 
and assault to be problematic, also adding that ways in which media covers these issues 
has influence on secondary damage. Specific ways to bring more effective sexual 
assault prevention campaig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ggested.

K E Y W O R D S  sexual assault • sexual harrassment • sexual violence • social 
perception • media coverage • semantic •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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